
세계의 눈 폐사지에서 만나는 진정한 나[ ]

세계일보[ 2006-03-10 00:10:41]

폐사지 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허물어졌거나 불에 타 없어진 절터( ) ?廢寺址

말입니다 최근 이지누라는 사진 작가는 폐사지들을 일 동안 둘러본 뒤 펴낸 절터 그. 500 ‘ ,

아름다운 만행 이라는 책에서 그곳에 가면 비로소 자신과 대면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’ .

대웅전에 꽂힌 꽃 대신 빈 터에 피어나는 야생화가 부처에게 헌화하고 죽비 소리 대신 뒷산

의 뻐꾸기 울음 소리가 풍경 소리 대신 나뭇잎이 바람에 스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,

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경남 함양에 가면 장수사 터가 있습니다 그 터에는 다른 폐사지에 흔하게 남아 있는 주춧.

돌이나 부도밭조차 없습니다 정작 돌보다 수명이 짧은 목조 일주문만 서 있습니다 문을. .

지나면 잡초 우거진 풀밭일 뿐입니다 이지누씨는 그 풍경을 접하고 이렇게 썼습니다. .

일주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일주문마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곳이 절터일 것이“ .

라고 짐작도 하지 못할 만큼 말이다 그 텅 비어 있음이 장수사 터의 매력이다 눈에 보이. .

는 것이 없으니 그곳을 거닐며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다 장수사 터에 가거든.

하염없이 걸어 보라 발길에 채이는 돌부리처럼 자신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. .”

자신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컨베이?

어 시스템 위에서 잠시라도 짬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발탁.

된 또랑광대 김명곤은 국립극장장 시절 하루에 분만이라도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자는 원5

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지누씨는 분이 아니라 폐사지에 가면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. 5

까지 장대비가 내리거나 눈발이 휘날릴 때도 땡볕이 쏟아지는 날에도 폐사지를 떠나지 않,

기로 작심했다고 합니다 기행문을 위해 발품을 팔다 보면 사실 한 장소에서 서둘러 사진을.

찍고 기껏해야 두어 시간 머무르는 게 고작입니다 하지만 빈 터에서 하루 내내 지겹게 머.

물다 보면 주변 풍광과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서서히 가슴으로 스며들 겁니다 이지누씨의.

서문 몇 구절은 본문 못지않게 인상적입니다.

한때 나에게는 높이를 가지려는 꿈이 있었다 날마다 궁구 하며 애를 쓴 덕에 한발“ . ( )窮究

한발 그것에게로 가까이 가는 듯했다 그러나 높이는 흔들림과 함께 있었다 그 흔들림을. .

무시하며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면 비록 약한 바람이 불 뿐이었지만 그 바람이 나에게

는 태풍과도 같았다.”

폐사지 대신 필드에 섰다가 흔들리는 높으신 분 주인 아주머니인 줄 알고 껴안았을 뿐인데,

높은 곳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흔들린다는 억울한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황성옛터 라‘ ’ . ‘ ’

도 부르면서 하루가 아니라 분만이라도 나 를 돌아보는 낮은 마음이 그립습니다5 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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